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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지원금 지급한 
휴대폰 판매점에 과태료 부과

- 30개 판매점에 총 1.1억 원 과태료 및 시정명령 병행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3. 4.11.(화)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대하여 총 1억 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내방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으로 통용되고 있음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이용자정책국 책임자 팀  장 박동표 (02-2110-1550)

단말기유통조사팀 담당자 사무관 이병천 (02-2110-1555)

     


